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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5. 9. 29.(월) 배포 즉시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에게 안전한 추석을 
위한 택배물류센터 불시점검 실시

- 추석 연휴 대비 집중점검기간 설정(9.22.~10.2.) 등 빈틈없는 안전관리 총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29일(월) 오전 8시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노동자의 업무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물류센터를 불시에 
찾아 과로 예방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업장을 점검하면서 택배 노동자들을 격려
하고, 과로 여부 등 애로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손상된 팔레트(pallet) 사용, 
▴5kg 이상 물품 운반 시 안내표시 미실시 등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각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최대 작업시간, 
휴식시간 보장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지난주 목요일(9.25) 주요 택배·물류업체 최고 안전 
책임자(CSO)들을 만나 ▴작업시간과 강도의 적정한 관리, ▴건강관리 강화, 
▴작업환경 개선 등을 당부한 바 있다. 이번 불시점검은 이러한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 사전에 산재사고를 
예방하고자 실시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9월 22일(월)부터 10월 2일(목)까지 2주간을 ｢전담
관리 사업장 집중 점검기간｣으로 설정하여 취약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추석 연휴기간(10.3.~10.9.)에는 
본부·지방관서 및 안전공단에 비상상황 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일터 신고
센터 및 사고감시 대응센터를 운영하여 사업재해 사고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제 안전 자체가 브랜드이자 경쟁력이 되는 시대
인만큼, 추석을 앞두고 물류업계에서 안전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린다. 그뿐만 아니라 일하는 누구나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사 모두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달라”라고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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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도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면서,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등 택배물류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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